
중대재해 
사례OPS 부잔교에서 부선으로 이동하던 중 바다에 빠짐 

재 해 개 요

● 2023. 1. 31.(화) 18:30경, 경남 □□군 △△면 소재 「◎◎◎」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

피재자가 부잔교1)에서 부선2)(일명 바지선3))으로 이동하기 위해 부잔교에서 뗏목4)에 탑승한 

후에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져 사망한 재해임

  1) 부잔교 : 조석 고저의 차이가 심한 곳에서 조위와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부함을 1개 또는 여러 개 
연결하여 부두 기능을 갖도록 한 부체

  2) 부선 :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
  3) 바지선(barge) : 항만공사에서 모래, 토석 등 자재나 준설토 운반에 이용하는 부선 
  4) 뗏목 : 부잔교에서 바선 이동용으로 사용

재 해 발 생  원 인

● 육지와 바지선 사이를 통행할 수 있는 통로 미설치

 - 육지에서 바지선으로 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, 피재자가 

바지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뗏목에 탑승하던 중 빠짐

● 구명장구(구명조끼, 구명구 등) 미비치 

 - 작업을 하는 장소(바지선 상부)에 구명장구를 비치하여야 하나 미비치

재 해 예 방  대 책 

● 육지와 바지선 사이를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구조의 통로 설치

 - 육지와 작업장소인 바지선 사이를 이동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

구조의 통로를 설치하고,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

● 구명장구(구명조끼, 구명구 등) 비치 등 필요한 조치 이행

 -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를 비치하고, 작업장소로의 이동 중 물에 빠질 경우를 대비하여 

이동시 구명장구를 착용하고 이동하여야 하며, 착용 상태 등 관리감독 하여야 함

 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･직영･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
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


